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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8월 3주차 

연구원 소식 

2022년 회원의 날 안내 

연구원이 문을 연지도 어느덧 16년이 되었습니다. 2019년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에 걸

쳐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개원 13주년 기념식 및 회원의 날 이후 멈췄던 개원 

기념식이 코로나 광풍을 뚫고 3년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일수로 계산해보니 1092

일 만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전 지구적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회원의 날 즈음에

는 모든 상황이 종료되길 비는 마음을 모아 준비중입니다. 우선 날짜와 장소를 알려드리

며,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다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날짜 : 2022년 08월 27일(토) 15시 ~ 28일(일) 11시

 - 장소 : 고창 베리팜 힐링파크(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610번지)

 - 대상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원 및 동반자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오는 6월 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이 현장 인터뷰를 비롯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을기록화

사업 보고서에 삽입될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관련 자료를 소장

하고 계시거나 자료 소장자를 알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해주신 분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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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속의 오늘

돌베개 스러지다 - 1975. 8. 17

1975년 8월 17일 포천 약사봉에서 장준하는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민주주의 자체를 믹

서로 갈아버리는 긴급조치라는 폭압 하에서 반격을 준비하던 ‘재야 대통령’ 장준하는 경

사 75도의 암벽을 장비도 없이 오르다가 ‘실족’하여 떨어져 죽는다. 귀 뒤에는 무언가 뾰

족한 것으로 맞아서 함몰된 상처만 ‘우연히’ 남긴 채. 

  

오늘날 그는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좌파’로 불리우는 이들에 의해서 추앙을 받지만 기실 

그는 열렬한 우파로 살았고 우파로 죽었다. 일본군에 학병으로 입대한 후 탈출하여 ‘야곱

의 돌베개 베고 잠’ 같은 고난을 무릅쓰고 광북군에 합류한 이후, 자신들을 포섭하려는 

좌익 계열의 김원봉을 질타했으며, 치사하게 미인계를 쓰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장준하는 정말로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투철한 민족주의자로서 계급투쟁을 논

하는 이들을 배격했고, 웬만한 허물은 동족으로서 함께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여겼다. 

그러나 그는 현재 권력을 쥔 이들의 불의를 용납할 만큼 녹녹한 사람이 못되었다. 일본군 

장교 출신의 집권자가 국정을 전횡하고, 공산독재에 맞서 싸워야 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

고, 굴욕적 한일 회담을 추진하고, 기업의 밀수를 묵인하고, 그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아 

챙기는 세상을 눈 뜨고 보아줄 수 없는 광복군 장교였다. 결국 그는 진정한 우익이었기에 

이 땅의 주류 우익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일본군 장교 출신 대통령과 광복군 장교 장

준하 사이가 좋을 리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장준하는 거침없는 필봉과 사심 없는 마음으로 박정희의 철권에 맞섰다.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를 깨기 위해 게릴라전까지 불사하겠다.”고 했으며, 항상 몽둥이를 차에 두

고 다니다가 미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가 미행자들의 간담을 서늘하

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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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8월 17일. 폭염이 가시지 않던 그날, 그는 등산을 나섰고 끝내 상봉동 집에 살아

서 돌아오지 못한다. 그 죽음의 내막은 여전히 귀신도 모른다.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자손만대에 누를 끼치는 못난 조상이 되지 않

기 위하여 우리는 지성일관 용왕매진하자,”  

그의 묘비에 있는 글이고, 살아 있을 때 그가 남긴 말이다.

파주시 탄현면 장준하 선생 묘지에 서 있는 비석


